
6월 교우소식

새 교 우

11) 김숙자씨: 종로구 재동 38의 5호에 사는 김숙

자씨 (33세)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공부하는

남편을 내조하고 있다. 딸 임조한어린이 (6세)가 안

동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으며 황정희 집사가 전

도하였다.

별 세

7) 오기복집사 별세 (85세, 권혜순집사 어머니) : 6

월 5일 (화) 풍납동 중앙병원에서 별세하여 7일 용

인 선산에서 장례식을 마쳤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

던 고인은 생전에 육영사업에 힘썼고 1남 2녀의 자

녀도 훌륭하게 키워내셨다. 유가족으로는 1남 2녀

가 있으며 권혜순집사가(사위 고병걸씨) 장녀이다.

8) 구차남씨(85세) 별세 : 구차남할머니가 한국병원

에서 치료받던 중 10일(일) 새벽 화동 34번지 초라

한 단칸방에서 별세하였다. 고 구차남할머니는 14

세에 결혼하여 혼자되신지 67년이나 되어 자녀는

오로지 딸 안임숙씨(68세) 하나뿐인 외로운 분이었

다. 늘푸른교실에 다니며, 5년 동안 독거노인 반찬

배달을 받으시며 즐거움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

었고 주일에는 예배에 나아와 세례도 받으시며 신

앙인으로 일어섰고 눈 감으실때까지 주기도문에 의

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셨다.

이 사

오동환·신부순집사 : 종로규 삼청동 35-130번지

진산빌라 3층 301호로 이사 (☏ 738 -5390)

조홍래·김영미씨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518번지

동아아파트 101동 1001호로 이사

(☏ 031-425 -7698)

장은라권사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5동

105호로 이사 (☏ 568-0462)

김성규·조은숙집사 : 동대문구 전농 4동 204의

58호로 이사 (☏ 2249 - 4349)

강금순집사 (이혜정씨) : 강서구 방화 3동 그린아

파트 217동 601호로 이사 (☏ 661-7516 )

윤재욱집사 (윤장섭집사 차남) :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6동 605호로 이사 (☏ 598 - 1503)

출입국

김민홍·박정희집사 : 자녀 방문차 미국으로 출

국

김종림씨 가족(황정애집사 장녀 ) : 호주에서 직

장을 가지게 되어 출국

배덕윤집사 민정홍권사 : 자녀 방문차 한달 예정

으로 미국으로 출국

계명신권사 : 미국에서 가족 방문차귀국

주창덕집사 : 3개월 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5

일 영국으로 귀국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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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하

경인표씨 (성가대) :서강대에서 전자공학박사

학위 받음.

이정섭장로 :신 구약 성경완필

개 업

민희정집사(민대홍장로 장녀) : 경기도 파주시 아

동동 283번지 팜 스프링 아파트 종합상가 103호에

서 팜 스프링약국개업 (☏ 031-948 -5589)

기 증

무명으로 친교실에 세미나용 책상 50개 기증

교구 가족 만남의 날
6월 1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각교구 별로 만남

의 날을 가졌다. 1교구와 17교구가 윤상구 장로 정

원에서 장소를 정하고 나머지 교구는 교회 안의 각

방에 모여 떡과 차와 또 케익을 자르며 가족을 소

개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 가져 보는 모

임이었지만 각 교구별로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여

서로 얼굴을 익히며 즐거워 하였는데 특별히 남자

교우들이 인사를 나누며 좋아하였고 부부가 8가정

모인 알찬 교구도 있었다. 교구식구 얼굴을 잘 몰

랐던 노인들도 서로 알게 되어 참 좋았다고 흐뭇해

하였다. 2시부터는 본당에 모여 조춘희 권사의 인

도로 고문곤집사가 기도 드리고 8교구 식구 들이

나와서 이 믿은 더욱 굳세라 를 힘차게 찬양드릴

때 더욱 감동적이었으며 변창배 목사가 만남/ 시

133: 1-3 으로 설교하며 예배를 마쳤다.

6월 농목연
6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농촌목회연구원 월

례강좌 첫 시간에 류금주목사가 이용도의 고난받

으시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의 형성과 그 구조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70년 전에 겨레의 고난과

한국교회의 시련을 그리스도의 역사적 고난으로 짊

어지려고 한 이용도목사의 삶을 설명하였다. 제2강

의는 이기명선생 (지구를 위한 시민행동 정책위원

장, KSDN사무처장)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문화

확산을 위한 교회의 사명 을 강의하였는데 이기명

선생은 다음과 같은 지구를 위한 식사 십계명 을

중시으로 강의를 하였다.

①제철 음식을 먹는다.

②음식을 조리할 때 에너지를 절약한다.

③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한

다.

④수입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대신 우리 농산물

을 구입한다.

⑤외식을 줄이고 도시락을 준비한다.

⑥쓰레기를 줄이는 식사를 한다.

⑦멸종위기 동물을 이용한 보신음식을 먹지 않

는다.

⑧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는다.

⑨육식보다는 채식위주의 식사를 한다.

⑩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끼정도는 온 가

족이 함께 식사한다. .

Kirby Ko riath 독주회
6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Kirby Koriath 오르

간 독주회가 열렸다. 현재 Indiana의 Ball State

University 교수이며 Muncie First Presbyterian

Church 오르가니스트 겸 감독이다.

이날 연주곡목은 다음과 같다

Trumpet Voluntary in C [J. Travers]

Trumpet Voluntary in D [J. Stanley]

Magnificat on the Nenth Tone [S. Scheidt]

Sinfonia(from Cantata No. 156)

Trio Sonata Ⅳ in E Minor, BWV528 [Bach]

Fantasia in G Minor [J. Pachelbel]

Aria Op.51 [Flor Peeters]

Prelude and Fugue in C Major(9/8), BWV547

[J. S. Bach]

인터넷 주소: http / /www .a nd o ng-c h.o rg / 전자우편: a d pc @a nd o ng-c h .o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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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이슬비가족 초청예배
17일 주일 오후 2시 이슬비 전도편지를 받는 가

족과 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 먼저 이만희

목사(정릉교회 노인학교 담당)가 예수님이 좋은걸

…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도 기도 말씀봉독의 순서를 새교우들이

하였는데 김완희씨가 예배 인도를, 정경순씨가 기

도, 추순자씨가 벧전 2장 9-10절을 읽었다. 이어서

인유진 인아린 남매(인치명집사 조카)가 마림바 연

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90장)로부터

Londonderry(Evlyn Grennie), Abide with me

(Willamhenir monk)등 4곡을 연주하는 동안 처음

보는 마림바의 조용하며 경건한 울림에 취하였다.

이어서 편안한 얼굴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이만희

목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당

신을 향한 노래 , 좋은 일이 있으리라 는 찬양을

인도할 때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이슬비가족

들도 자연스럽게 율동과 찬양을 따라 하였으며, 교

우들과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유경재목사는 이

슬비전도로 나온 허남송 정성철 박승임 문삼례 추

금자 김순희 박혜자 박혜경 김우숙 이용욱 김장희

정혜화 이문숙 진병순 이현미씨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새신자 강선영 전숙원 추순

자 이효재 김완희 정경순 권원중 노찬희 김연숙 이

길자 조금선 김영자 김숙자씨 등 30명을 소개하며

환영인사와 축도를 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슬비전

도 편지 가족 15명은 대부분 교회 주위에 사는 이

웃들로서 교우들과도 낯익은 얼굴들이어서 서로 서

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며, 예배 후 친교실에

서 가진 환영회에서 떡과 차를 대접하며 선물을 나

누어 드렸다.

국립 현충원 봉사
6월 13일 (수) 오후 2시까지 늘푸른 교실 회원

59명은 이 본장로와 류금주목사의 인도로 봉사자

12명과 함께 국립 현충원 무연고자 묘역 550기에

헌화하였다. 아침부터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오

후에는 드디어 가는 비가 오는 가운데 봉사하였고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고 점심을 마치고 12시 대

형차 1대와 봉고로 이동하였다.

늘푸른 교실 종강예배
6월 27일(수)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1학기 종

강예배를 드렸다. 이본장로가 기도드리고 봉사자

들과 자치회임원들이 함께 특별찬양을 드리고 유

경재목사의 설교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 고전 15

장 35 - 49절 가 있었다. 종강예배를 기념하여 본

당에서 이날 참석한 회원 모두가 기념촬영을 하였

고 친교실에서 점심을 마치고 성경공부반 레크레이

션 민요반 한글반등의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학에 들어갔다.

강북지역 교육대회
6월 28일(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영락교회에

서 서울 강북지역 교회연합교육대회에 유경재목사

변창배목사 유금목사 강명화목사 천영철목사 이 본

장로 이정근집사 박숙란장로 계명의권사 송숙연권

사 박정음집사 최야란권사 유준자권사등이 참석하

였다.개회예배 설교(교회 교육은 성령안에서)에 임

택진목사 특강 (21세기 교회 교회의 사명과 역할)

김형태박사와 은준관박사의 주제강의 (하나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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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서 보는 한국의 교회 교육)를 600여명의 참

석자들이 경청하였다. 마지막 시간에는 세 분과(담

임목사분과, 교육목사분과, 평신도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의 전문적 강의와 토의를 한 후 폐회하였

다.

총회는 2001년을 기독교교육의 해 로 정하고 그

에 따른 교육대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하였고, 8월

에는 교육전문가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슬비전도대 방학
이슬비전도대가 지난 6월 27일(수)에 모임을 가

지고 7,8월 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이지만 개인적으

로 엽서를 보내거나 심방하며 전도활동을 계속한

다. 현재 대원은 10명인데 유혜순, 오군자, 신선자,

박경혜, 박정희, 이화숙, 강재덕, 김완희, 박인숙, 노

찬희씨이며 엽서는 120통을 보내고 있고 지난 17

일 주일에 이슬비전도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고 20

일에 평가회를 가졌다.

새신자 성경공부
6월 3일 주일부터 24일 주일까지 4주 동안 새사

족실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김장

세 전도사의 인도로 추순자 이효재 김숙자 전숙원

조영자 신영식 전혜정 조찬희 정경순김수영씨가 하

나님의 부르심, 고난, 기도, 전도를 주제로 하여 성

경공부를 마치고 새신자 양육부장인 이정숙장로로

부터 24일 주일 공부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증과 가

방을 선물로 받았다.

한가람 군부대 방문
5월 27일 주일 오후7시 한가람 남선교회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 1리 육군전진부대 신병

교육대 전진제일교회를 방문하였다. 변창배목사의

설교와 김용원집사의 기도로 예배드렸고 빵과 콜라

를 나눠주며 배구,농구공12개를 전달하고 청년부의

이혜림 남궁자 신휘경 김준예 김여빈 이 준 이희창

육장근 서동진군이 10여곡의 찬양을 인도하였다.

이날 함께한 사람들은 조기현 박정음 김군중 백종

관 이정배 최예순집사였고 전진교회는 지난 겨울

눈으로 폐쇄돠어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장년부 성지 순례
6월 26일 (화)장년부 성경공부반에서는 변창배목

사와 윤경남권사의 인도로 10명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 순교자 기념관

을 견학하였다. 기념관에는 혜촌 김학수 화백의 동

양화 성화들과 130여분의 순교자 영정이 걸려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나의 옥중기도라는 유언적 설교

가 새겨진 이곳은 한국 교회의 정신적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처럼 숨져

간 2백여 선교사들의 초상화와 유물 등이 보존되어

있다. 용인 소래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서정호

집사가 점심을 제공하였다.

유경재목사 6월 동정

4일 기독교방송 설교녹음
5일 노회 교육부실행위원회
7일 기독교사상 편집회의
8일 KSCF 정책협의회

11일 13일까지 서울노회원 수련회
14일 강북지역교육대회 준비위원회
18일 서울노회 교육부 실행위원회
19일 농촌을 위한 국회 조찬기도회 설교
신학교육부 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회

28일 서울강북지역교회연합 교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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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합회 소식

총회 재정부

교회 재정 평준화 하자
각 교회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 규모

가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

고 있다. 총회 재정부(부장 송영식)는 지난 6월 25,

26일 양일간 대전 유성에 제10회 총회 재정정책 세

미나를 개최하고, 교회 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퇴직연금 문제, 교역자 생활비 문제 등에 대해 교

단의 의견을 모았다.

각 노회와 총회 재정부원 등 180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의 최대 관심은 교역자의 퇴

직금 문제에 쏠렸다.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되고 있는 교역자 퇴직금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

음을 전제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

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총회 연금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금납입금을 가입자

와 교회가 50퍼센트씩 부담하던 것을 교회가 1백퍼

센트 부담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 이라고 제안하고, 장기 근속한 목회의 기득권

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경과된 퇴직연수의 퇴직금은 현행가치로 환산하여

퇴직연금으로 흡수한다 는 안까지 제시됐다.

퇴직금 문제와 함께 개교회에서 깊은 관심을 보

이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방안

에 대해서도 이날 세미나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연구안을 발표한 김범렬장로는 편중된 선교

지원방식을 제도적으로 바꾸어 각 미자립교회에 공

평하게 지원함으로써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이 목회

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에 대한 평준화 방안으로 현재 지원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그대로 지원하고 노회와 총

회가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원되는 금

액은 다른 미자립교회로 지원하도록 조정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미나 자료를 근거로 목회자 퇴

직금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목회자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생활비 대책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

고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0 1 기독교교육의 해

지역별 교육대회 순항
2001년 총회 기독교교육의 해인 올해 전국 각

지역 기독교교육대회(이하 교육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5월 28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서울

강남지역 기독교교육대회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이북지역대회가 개최됐고 대전지역, 동부지역, 서부

지역 충남지역, 서울 강북지역, 충북지역 교육대회

일정이 확정돼 순차적으로 대회가 개최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기독교교육의 사명과 책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리는

교육대회는 올해가 두 번째이다. 1회 대회는 지난

98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바 있다. 최기

준목사(교육부 총무)는 지난 1회 대회가 전국적인

행사로서 중앙집중식으로 열린 반면 이번 대회는

지역적 환경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교육기반

구축과 각 노회 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

역별 대회를 준비했다 고 밝혔다.

한편 강남과 이북지역 교육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이 교육지도자들에게 한정돼 평신

도 참여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다며 평신도들이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교육대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8

월 21∼23일에는 교육전문가 대회가 개최될 예정

이어서 교육대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개선책들을

바탕으로 본 교단의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

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락교회

대대적인 보수공사 실시해
영락교회가 77년 본당을 십자형으로 개축한 이후

20여 년 만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초에

완공할 예정. 본당 내부 보수공사는 정면 벽의 붉

은 벽돌을 미색의 사암으로 바꾸고, 조명과 음향시

설도 대폭 교체하였으며, 성가대석 위치를 조정하

고 스피커와 부착물들을 벽 내부로 옮겨 예배의 집

중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를 했다. 한편 영락기도원

(북한산 국립 공원 내 소재)도 2년 여간의 재건축

을 거쳐 오는 7월말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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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회부

일본 교과서 왜곡 반대시위
총회 사회부(부장 정려성, 총무 류태선)는 6월

11~12일 일본 동경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에서

열린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에 대표단을

파견, 본 교단의 일본 왜곡교과서 채택 저지 의지

를 확고히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가 주관한 이번 국제캠페

인은 서울과 동경을 비롯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 있는 전 세계 125개 도시에서 한인교민들이 중

심이 되어 동시에 개최됐다. 정려성목사를 비롯한

동경 국제캠페인 참가 대표 6명은 문부성에 항의서

한을 전달, 역사왜곡교과서의 조속한 수정과 채택

금지를 요구했다. 문부성 집회 이전에 참가단체 대

표자들은 중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번에 국제캠페인을 개최하게된 동기

를 밝히며 항의의 뜻을 밝혔으며, 총회 대표단은

일본그리스도교단과 일본기독교회를 나누어 방문,

일본교단 관계자들에게 역사왜곡교과서 반대의지를

밝히며 연대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회전국연합회

청년선교활성화여름행사 준비
본교단 청년회전국연합회(회장 임병동, 총무 박민

수)는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기독 청년들의 단합

과 신앙성숙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족, 외국인 근로자 및 장청회원들이 함께 참

여하는 평화순례대행진'은 지리산에서 대전까지 자

전거를 타고 국토순례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8

월 6일부터 11일 까지 진행된다. 희망의 장청, 이

웃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순

례를 통해 훼손된 국토의 현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등 소외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서

로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

니까?' 제하의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 한편 8월 13

일 부터 3일간 열리는 평화선교대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장청의 대중대회로 기독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영성회복

과 청년회 활성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계 소식

기독교방송(CBS)

CBS파업, 9개월만에극적타결
9개월간 끌어온 CBS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

결됐다. CBS 재단이사회 전권대표인 김상근목사와

노조 대표 민경중위원장은 6월 26일 CBS 사옥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CBS 사태를 종결하고 양측이

내놓은 합의문에 전격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이 내놓은 합의문에는 노사간의 최대

쟁점이 됐던 정관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통과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노조측 입장을 상당히 수

용했다. 재단이사회 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정관개정

안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CBS의 개혁은 탄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문에는 또 노사 쌍

방이 그동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모든 고

소 고발사건을 서로 취하키로 했다. 임금도 2000년

임금은 동결, 2001년 임금은 기본급 10퍼센트 인상

하는 것과 함께 회사측에서는 노조에게 노사복지기

금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CBS 파업 사태를 촉발시켰던 권호경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용서와 화해를

실현한다 고 정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CBS 파업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물의

를 일으킨데 대해 한국교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측

은 전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7월 2일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권호경사장의 총선승리 화분과 충성편지'로 불

거지기 시작한 CBS 사태는 265일이라는 방송사상

최장기간의 파업을 기록하며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을 보여왔다. 특히 7인으로 구성되는 사장청빙위원

회에는 직원대표 3인이 참여하게 돼 있어 앞으로

교단간의 안배에 따라 방송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선임되는 제도는 사라지고 방송과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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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조기련·WCC공동성명
독일교회의 날(Kirchentag)에 참석한 남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공동

선언 기념예배를 드리고 공동선언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완)와 조

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조기련, 위원장 강영

섭,) 대표단은 6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

회된 독일교회의 날에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초

청으로 참석, 15일 EKD와 재독한인교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및 공동선

언 실천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한편 전날 요하네스

아루 독일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기념예배에 앞서 14일 남북교회 대표들은

프랑크푸르트 메쎄(종합 박람회장)에서 요하네스 아

루 독일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

해 남북한 교회 및 독일 교회가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요하네스 아루 대통령은 조기련이 독일

과 북한 수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민간대표 라

면서 남북교회 대표단의 만남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독일교회의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6

월 18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

영섭) 대표단과 함께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방

문, 콘라드 라이저 총무를 만나고 공동성명을 채택

했다. 남북교회 대표들은 남북교회의 화해와 평화

통일 노력에 끊임없는 지원을 보내준 WCC에 감사

를 표하는 한편 북한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

는 주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

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남북한 교회와 WCC 등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

명은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국가 미사일 방어 체

제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미국이 자주적인 대화와

통일을 향해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남측과 북측 정

부 모두에게 압력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교회협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

가 4년간 계속된 북한의 가뭄과 홍수 때문에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긴급 지원을 해

준 데 감사를 표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웃 사랑의 릴레이 펼쳐
최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릴레이가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나창수목사(무안송죽교회)의 순수기증으로 인해

시작된 이 릴레이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처형이 제부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부터 이 가

족간 교환 신장 이식 프로그램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병원에서 수술을 한 이들은 총 4명. 제

일 먼저 이번 릴레이 수술을 가능케 한 장본인인

나창수 목사가 동아대학병원에서 신장기증 수술을

했다. 그리고 나 목사의 신장은 이옥화 씨에게 기

증됐으며 이옥화 씨의 남편인 신철기 씨의 신장이

이상준 씨에게 기증됐다. 아울러 이상준 씨 부인인

곽덕남 씨의 신장이 강성빈 씨에게, 강 씨의 처형

인 박다복 씨의 신장이 김정애 씨에게 각각 기증됐

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가족간 교환

신장이식 프로그램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혈액형이

나 조직형이 맞지 않아 직접 줄 수 없을 때, 조직

형이 맞는 환자를 찾아 서로 연결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부 측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전체 신장이식수술 중 약

17퍼센트를 차지했던 교환 신장이식수술은 2000년

현재 33퍼센트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전반기에는 6

월 현재 4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서울YWCA

직장인 정오예배 시작해

서울YWCA(회장 이행자)는 5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오예배를 시작했

다. 서울YWCA측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로

한층 힘겨워진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용기

를 갖고 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금요예배에는 YWCA

간사 외에 명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YWCA 운영위원인 10

명의 목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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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개혁교회연맹

재유럽한인교회신학협의회개최
성장과 분열의 희비 속에 한 세기를 보낸 한국교

회가 새로운 화해와 일치를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종교개혁의 산실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디뎠다.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선교와 일치국, 존 녹

스 국제개혁교회센터 그리고 유럽교회협의회(CEC)

가 공동 주최한 재유럽 한인교회 협력 증진을 위

한 신학협의회가 6월 5일 열려 유럽 내 한인교회

간의 관계 증진과 현지 교회와의 선교 동반자로서

의 교류 협력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뒤 8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됐다. 제네바에 위치

한 존 낙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국내 각

교단의 재유럽 한인교회와 기구 대표들을 비롯해

유럽 현지교회 및 교회협의회 관계자, 국내 각 교

단 선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유럽 사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한인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

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교회론적 선교론

적 질문과 함께 상황적 도전들을 정리한 뒤 ▲재유

럽 한인교회의 효과적 선교를 위한 일치 운동 전개

▲선교 파송자로서 한국교회의 물적 영적 지원 ▲

한인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유럽교회의 긍정적

인 응답 등을 촉구했다.

NGO 소식

무주택 서민에게 집지어 주기
이 운동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 한국사랑의집

짓기운동연합회 이사장으로 지난 95년부터 한국

해비타트 운동을 주도해온 정근모 이사장이 해비타

트 운동을 설명하며 하는 말이다. 정이사장은 이

운동이 하나님의 사업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운동

이 시작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운동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이 운동

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업 이라고 강조한다.

해비타트 운동은 1976년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밀러드 풀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국제적인 민간기

독교 운동이다.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안락하

고 소박한 집을 제공함으로써 빈민주택문제를 해결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2001년 5월 현재까지

전세계 79개국에서 10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

했다. 한국에서는 92년 시작되어 현재 서울, 아산/

천안, 대구, 군산, 진주, 파주, 수원/오산, 태백, 의

정부 지회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

해비타트는 국내에서 85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

고, 필리핀에 130세대의 주택을 건설했다.

기독교교도소

재단법인 아가페 설립해
기독교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할 재단법인이 설립

됐다. 한국기독교교도소(대표회장 이만신)는 지난 6

월 8일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아가페의 창립

이사회를 열고 정관승인과 조직을 마무리했다.

기독교교도소는 우선 성인 남자 5백명 규모로 수

용해 회복주의적 행형을 실시하는 중간구금형 교정

시설로서 신앙에 기초한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소자들의 경우, 3년 이내에

재범할 비율이 약 50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감안,

재단법인 아가페는 재범율을 5~10퍼센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가족과의 결속 유지와 출소 후의 삶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피해자 보상을 통한 관계회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03년 1월에 개소될 기독교교도소는 현재 기본

건축과 설비를 포함해 약 3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

며 특히 개소된 이후의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총회·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소식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기독공보 (http :/ /www.kidokongbo .com/)
▶국민일보 (http :/ /www.kukminilbo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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